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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이쿠티는 토마스 아랑가투쿠지일과 마리암 데바지아의 여섯 자녀 중 맏이였다. 1935년 2월 

11일에 성 마리아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7세가 되던 해의 12월 8일에 첫 영성체를 받았다.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닌 다음에는 성체회 수녀들이 운영하는 성 마리아 고등학교에 다녔다. 

수녀들로부터 받은 주의와 보살핌, 본당 사제가 해 주던 매일의 교리 수업은 알레이쿠티의 삶과 

수도자가 되고자하는 결심에 엄청난 교육적 영향을 끼쳤다. 1958년, 알레이쿠티는 성소 증진을 위해 

케랄라로 간 노틀담 수녀들을 만나 아스피랑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당시 케랄라에서 자말푸르까지의 

여행은 나흘이 걸렸기에 7월 13일에 자말푸르에 도착했다. 수녀는 자서전에 이렇게 적었다. 

“이곳에서 나는 노틀담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연습 중이다. 너무 너무 행복하다.” 그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유는 그게 바로 수도 생활 내내 메리 비니타 수녀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 행복한 사람, 

책임자 수녀와 동료 수녀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협력자들에게도 매우 감사해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작은 깜짝 선물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   

메리 비니타 수녀와 세 명의 그룹 수녀들은 1962년 1월 6일에 첫 서원을 발했다. 당시 관행대로 

유기서원기를 마치면서 종신선서 준비기를 위해 로마로 파견되었다. 그리고 1967년 12월 8일에 

모원에서 종신선서를 발했다.   

베리 비니타 수녀는 뭉거에 있는 국립 교사 양성 학교에 입학하여 1970년에 교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 

이후에는 란치에 있는 니르말라 대학에 다녔고 무사히 학사 과정을 마쳤다.   

수녀는 31년간 직접적으로 교육 사도직에 종사했다. 자말푸르의 성 요셉 학교, 사사람의 성 안나 학교, 

파트나의 하트만 초등학교, 셰이크푸라의 마리아 아슈람, 체나리, 솜나할리는 수녀가 사도직을 행한 

곳이다. 3년간은 방갈로르 소피아에서 주방을 담당했다. 메리 비니타 수녀는 공동체의 사목 

담당이었고 본당의 사목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했다. 메리 비니타 수녀 자신의 말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을 스승이신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행했다.”   

2016년에는 관구 본원 살루스로 이전했다. 메리 비니타 수녀는 거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입원 한 번 

하지 않고 보행기로 이동하며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곤 했다. 2020년 1월 20일, 수녀는 일련의 

복통으로 인해 쿠리의 성가정 병원에 입원했다가 암 판정을 받았다. 수술을 받았고 만족스러운 

회복세를 보였다. 2월 7일에 퇴원하여 계속적인 휴식과 회복을 위해 본원 살루스로 돌아왔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이  수녀를 천상 고향으로 데려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리 없었다. 수녀는 2020년 

2월 17일 오후 3시 10분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대부분의 분원 수녀들은 우리 사랑하는 메리 비니타 수녀를 조문하고 수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든 파트나로 왔다. 2월 20일의 부활 미사는 수녀들과 몇 몇 친지들이 자리한 가운데 파트나 

보좌 주교인 세바스찬 칼루푸라 주교와 다른 많은 사제들이 집전했으며 수녀는 같은 날 저녁 파트나 

본원 묘지에 묻혔다.  


